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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후숙제를 이용한 
바나나 적정 후숙 기술

 바나나 색깔 규격

- 친환경 후숙제: (에틸렌 유효성분 0.65%)

품목명은 에틸렌 발생제로 참숯 후숙제

(연화제)이다. 사용량은 10kg 상자 당 1개 

사용하며 친환경유기농산물에 사용 가능

하다.

최근 하우스 시설 개선에 따른 가온 비용 절감, 농협 하나로마트의 
국내산 바나나 판매 등으로 바나나 재배에 대한 농가의 관심이 증가
하고 있다. 수입산 바나나의 경우, 가락시장 등 중·도매처에서 후숙 
시켜 유통되고 있으나, 제주산은 농가 단위에서 1차 후숙 후 출하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친환경 재배농가의 안정생산 및 보급 확대를 
위하여 친환경 후숙제를 이용한 적정 후숙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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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색깔 규격

과일껍질의 색깔 변화에 따라 통상 색깔 규격 3번(노란빛이 돌며 후숙이 되어가는 단

계)∼4번(노란빛이 더욱 많아지는 단계)일 때 유통하게 되며, 여건에 따라서 5∼6번에서

도 유통하게 된다.

 후숙 방법

① 세척건조(18℃ 1일): 수확 후 세척 소독(팡이제로 1,000배) 건조 한다.

② �예냉(13.5℃ 1일): 바나나 5∼10kg/콘테이너 단위로 후숙실에 넣는다(습도 유지를 

위해 바닥에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③ 1∼2일차(20℃ 2일): 입고 후 2일차에 에틸렌가스 처리 한다.

    ☞ �콘테이너에 친환경 후숙제 1개를 개봉하여 넣고 비닐봉지로 밀봉한 후 1일 동안 

처리한다.

④ 3∼4일차(16℃ 2일): 3일차에 가스 배출 후 16℃로 내린다.

⑤ 5∼6일차(15℃ 1일, 13.5℃ 1일): 5일차 15℃, 6일차 13.5℃로 내린다.

    ☞ 출하: 색깔규격 3∼4번인 경우 후숙 후 4∼7일차에 출하 한다.

 ※ 후숙제 처리 기간을 늘리면 출하 시기는 짧아질 수 있다.

 ※ 후숙 후 13.5℃에서 보관하면서 여건에 맞게 유통 한다.

 농가 이용

농가에서 이용 시 습도 유지가 안 되는 저온저장고 및 후숙실이 대부분이므로 습도 유

지를 위해서는 작업 편의상 바닥에 빠레트를 깔고 반드시 물을 충분히 뿌려준다. 바나나 

5∼10kg/콘테이너 단위로 친환경 후숙제 1개를 아래 사진처럼 개봉하여 넣고 밀봉하여

야 한다. 여러 콘테이너인 경우는 콘테이너 마다 각각 친환경후숙제 1개씩을 개봉하여 넣

고 각각 밀봉하거나 전체 밀봉하여 사용한

다. 택배 유통시 박스 안에 5∼10kg 단위로 

친환경 후숙제 1개를 개봉하여 넣은 후 비

닐로 밀봉하고 색깔 규격 설명서와 함께 소

비자에게 보내어 유통 및 후숙 기간에 따라 

먹을 수 있도록 한다.

친환경후숙제 투입


